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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 추진
- 공탁제 최초 시범사업으로 제3의 기관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선정 추진

-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 검증ㆍ보완 후 2027년 제도 도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 부실을 방지하고 

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이며, 한국수자원공사는 10월 6일  

자체 전자조달시스템(ebid.kwater.or.kr)을 통해 관련 시범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그간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은 발주자가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함에 따라 

저가 계약 체결, 갑을 관계에 따른 부당한 요구 등이 발생되어 평가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제3의 기관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적정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내실 있게 수행하는 공탁제 도입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공탁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시민단체

ㆍ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도입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번에 공고되는 시범사업에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공탁기관은 한국

환경보전원이며, 보전원은 업체의 기술인력 능력ㆍ업무수행 실적ㆍ행정

처분 이력 등의 항목을 평가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내 2건 이상의 시범사업을 더 추진하여 공탁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단체ㆍ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탁제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환경영향

평가 공탁제의 절차와 효과,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공탁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ㆍ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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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개요

 □ 배경 및 현황

ㅇ (배경) 환경영향평가 대행시장의 갑을관계로 인한 저가 발주, 부당한

요구 등 개선을 위한 공탁제 도입 필요성 지속 제기

ㅇ (현황) 사업자가 직접 대행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제3의 기관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2종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공탁제 도입 추진

□ 세부추진 계획

PQ 기준 마련(‘26.9월) → 시범사업 공고(10월) → 결과분석(12월) → 법령개정 추진(’27.~)

ㅇ (2종 PQ기준 마련)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26.9.)

부실ㆍ편법 업체의 시장진입 제한 및 우수 업체 육성

    ※ PQ(Pre-Qualification) 기준 : 기술인력 능력(65점), 수행실적(35점), 별도 가점(2점)

ㅇ (시범사업 추진) 제3의 기관이 2종 대행업체를 선정, 계약 형태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①사업자~2종 계약, ②1종~2종 계약)

< 공탁제 시범사업 유형 >

    ※ (공탁기관) 한국환경보전원

ㅇ (결과분석) 시범사업 유형별 현장 적용성ㆍ효과성 등 분석

ㅇ (제도개선) 시범사업 결과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환경영향평가법령 개정


